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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mark: _Hlk66097290]호주 시민사회, 한국대사관 앞에서 “화석연료 투자 그만하라”

	[bookmark: _Hlk66828354]호주 캔버라 대한민국 대사관 앞에서 호주 환경단체들 시위 “가스전 개발 중단하라”
IEA “탄소중립 위해서 새로운 석탄 개발과 가스 개발은 필요 없다”


	[bookmark: _Hlk70578414]호주에서 천연가스(LNG) 개발에 뛰어든 한국 정부를 겨냥한 시위가 열렸다. 지난 27일(현지시간) 오전 11시 호주 수도 캔버라에 있는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앞에서 호주의 유력 환경단체 노던 준주 환경센터(Environment Centre NT), 쥬빌리 호주 연구 센터(Jubilee Australia Research Centre)가 호주의 화석연료 개발 사업에 투자를 중단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두 단체는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들이 지난 10년 동안 호주의 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40억 호주달러(약 3조 4600억원) 이상을 투자해왔으며 이런 투자가 기후위기를 심화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붙임 그림1 참조]

특히 큰 우려가 쏟아지는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의 2000억원 상당의 금융지원을 받아 SK E&S가 추진하고 있는 바로사-칼디타 가스전 개발 사업이다.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에 따르면, 바로사에 매장된 LNG는 온실가스 배출집약도가 일반 가스전의 2배 수준으로,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가스전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앞선 지난 20일 호주 안팎의 27개 환경단체들은 바로사 가스전 사업을 추진하는 SK그룹과 자회사 SK E&S에 우려를 담은 공개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이 호주 화석연료 개발에 적극 나선 것은 한국이 2050년 탄소중립과 해외 석탄 투자 중단을 선언하고 오는 5월 말 P4G 의장국으로 나서는 등 기후 리더임을 자처하는 것과 위배되며, 탈화석연료에 열중하는 국제적 동향과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두 환경단체는 지적했다.

이와 같은 비판의 배경에는 천연가스의 온실가스 배출수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자리하고 있다. 이미 개발된 화석연료만으로도 평균기온 상승 1.5℃ 제한 시나리오의 탄소배출량을 훨씬 웃돌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기후 싱크탱크인 오일 체인지 인터내셔널(OCI)의 보고서는 1.5℃ 제한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개발된 유전, 가스전, 석탄광산에서도 채굴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붙임 그림2 참조]

같은 이유로 석탄의 대안으로 가스 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상실하고 있다. OECD 산하 국제에너지 연구기관인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 18일 발표한 ‘2050 넷제로-글로벌 에너지 부문 로드맵’에서 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뿐 아니라 가스발전 역시 2040년까지 현재 대비 90%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IEA는 이를 위해서 “새로운 유전이나 가스전 개발은 필요 없다”라고 못 박았다.
IEA는 추가적인 화석연료의 개발 투자 대신 재생에너지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이미 화석연료를 대체할 가능성이 입증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가능한 만큼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을 동반한 화석연료 발전도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SK E&S는 바로사 가스전 개발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CCS로 처리해 저탄소 LNG를 개발하겠다고 홍보해왔다.

오동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국내적으로는 P4G 정상회의를 추진하며 기후 선진국이라 자임해왔던 정부가, 해외에선 석탄 발전 지원을 넘어 가스전 사업에까지 공적 금융기관의 자금을 지원하는 건 전형적인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이라며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는 늦기 전에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 중단을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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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참고 이미지
그림1) 노던 준주 환경센터와 쥬빌리 호주 연구 센터의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앞에서의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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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투자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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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스가 아닌 우리 미래에 투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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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쥬빌리 호주 연구 센터)

그림 2) 오일 체인지 인터내셔널(OCI) 보고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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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개발된 화석연료(맨 좌측)만 봐도 이미 파리협정의 1.5℃ 시나리오의 탄소배출량을 크게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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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ES-1: CARBON DIOXIDE (CO,) EMISSIONS FROM DEVELOPED GLOBAL FOSSIL FUEL
RESERVES, COMPARED TO CARBON BUDGETS WITHIN RANGE OF THE PARIS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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